
“빛으로 움직이는 로봇,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GIST, ‘2025 아트 사이언스 페스티벌’서 

태양광 로봇 체험 프로그램 운영
- 10월 18~19일 ‘2025 국립광주과학관 아트 사이언스 페스티벌’ 참가해 태양광의 

원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교육 부스 운영… 300여 명 참여 성황
- GIST RISE 사업단, ‘2025 광주라이즈사업’ 일환으로 시민의 ‘에너지 리터러시’와 

지속가능성 인식 제고 위한 참여형 과학체험 기획…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과 지역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

▲ 국립광주과학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친환경 에너지 리터러시 & 메이커톤’ 프로그램.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10월 18일(토)부터 19일(일)까지 국립광주과학

관에서 열린 ‘2025 아트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참가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친

환경 에너지 체험 프로그램 ‘빛 에너지의 힘, 움직이는 로봇!’부스를 운영했다고 밝

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광주과학관이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과학관 전역에서 개

최한 대규모 축제로, ‘가을 과학산책’을 부제로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

채로운 융합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감성과 과학적 영감을 선사했다.

GIST는 최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 지역 단위 사업인 ‘2025 광주라이즈사업’에 참여해, 광주교육대학교와 함께 ‘도

심 캠퍼스 리빙랩 운영’ 과제(책임자: 강홍규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 책임연구원)

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GIST RISE 사업단(단장 권인찬)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해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 및 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체험 부스는 이틀간 총 12회차로 운영됐으며, 약 3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가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기후·에너지의 기초 개념을 배우는 에너지 리터러시 교

육 ▴태양광 에너지 실습 키트를 활용한 메이커톤 활동 ▴생활 속 에너지 문제 해

결을 위한 팀별 아이디어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빛의 세기와 태양광 패널의 각도에 따른 출력 변화를 실험하고, 직접 

로봇 키트를 조립하며 전기에너지의 흐름과 변환 원리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약 3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 친환경에너지의 원리를 배우고, 태양광 조립키트 

실습을 체험하고 있다.

한 참가 학생은 “태양광으로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는 걸 보니 전기의 힘이 눈앞에

서 느껴지는 것 같았다”며 “직접 만들어 보니 과학이 훨씬 재미있고 신기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과제 책임자인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 강홍규 책임연구원은 “학생들이 태양광의 

원리를 직접 배우고, 로봇을 움직이는 경험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과 협업 능력을 

함께 키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립광주과학관, 광주교육대학교 등과 협력해 참

여형 에너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IST는 국립광주과학관과 협력하여 전시·교육·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서비스를 

공동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

역의 과학문화 생태계 조성 및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